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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개인전 

《슬라임 플러시 Slime Flush》 

 

 

 

 

이미지(91) 

2019 

종이에 아크릯릭, 수찿, 레이저 프릮트 

19x19cm 

전시개요 

젂 시 명 : 박현정 개인전 《슬라임 플러시 Slime Flush》 

젂시기갂 : 2019년 12월 24읷(화) – 2020년 1월 16읷(목) 

오 프 닝 : 2019년 12월 24읷(화) 오후 4시 

젂시장소 : 학고재 디자읶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욳 종로구 팔판길 22-3) 

문    의  : 02-720-1524~6 

 

담    당 

박미띾 miran@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91224-20200116_박현정, 슬라임 플러시 

 

 

1. 전시 개요  

‘학고재 디자읶 |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청년 작가의 개읶젂을 지원하는 다회성 프로젝트다. 기졲 

학고재 젂시와 차별화된 작가 주도적 젂시를 마렦핚다. 2019년 12월 24읷(화)부터 2020년 1월 

16읷(목)까지 박현정(b. 1986, 경상남도 창원) 개읶젂 《슬라임 플러시 Slime Flush》를 연다. 팔판동 

소재의 핚옥 젂시 공갂에서 8점의 회화를 선보읶다. 

 

박현정은 기하학 색면과 정제된 붓질로 감각적읶 화면을 조형핚다. 명료핚 색찿와 섬세핚 표현이 

두드러짂다. 손과 디지털 매체의 협업으로 그릮 이미지다. 에어브러시와 붓 듯 다양핚 표현 

도구를 홗용핚다. 박현정은 대표적읶 싞생공갂 ‘취미가’의 공동 욲영자다. 지난 2015년 《굿-즈》를 

기획핚 읷원이기도 하다. 청년 세대 갂 새로욲 연대의 방식을 모색하는 핚편, 스스로의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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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 작품 및 전시 전경 

 

대표 작품 

 

이미지(90) 

2019 

종이에 아크릯릭, 펜, 수찿 

70x49cm 

 

 

 

 

 

이미지(88) 

2019 

종이에 아크릯릭, 색연필, 수찿 

19x19cm 

 

 

 

 

이미지(92) 

2019 

종이에 아크릯릭, 수찿, 레이저 

프릮트 

21x30cm 

 

 

전시 전경 

 

Hakgojae Design | PROJECT SPACE  

 

Hakgojae Design | PROJECT SPACE  

 

 

3. 작가 소개 

 

박현정은 1986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났다. 2011년 홍익대학교 회화과 졳업 후 2014년 동 대

학원 석사를 취득했다. 합정지구(서욳), 아카이브 봄(서욳) 듯에서 개읶젂을 열었다. 2013년 핚국문

화예술위원회 읶사미술공갂(서욳) 싞짂작가워크숍에 참여했다. 소쇼룸(서욳), 오픈베타공갂 반지하

(서욳) 듯에서 프로젝트를 짂행했다. 아트스페이스 휴(파주), 그라시 박물관 응용미술관(라이프치히, 

독읷) 듯에서 열릮 단체젂에 참가하기도 했다. 《취미관 TasteView 趣味官》(2017~2018)과 《굿-즈》

(2015)의 기획에 참여했다. 현재 취미가(서욳)와 스튜디오 파이(서욳)를 욲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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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 서문 

 

가볍고 끈끈한 낱말들 

박미띾 | 학고재 큐레이터 

 

 

박현정의 화면 위, 덩어리짂 생각들이 구름처럼 떠돆다. 알 수 없는 질서로 정돆핚 세계다. 기호

적 이미지가 부유하듮 앆착하여 얇고 끈끈핚 층을 이룬다. 박현정은 옦라읶 세상에서 낯선 광물

의 이미지를 긁어모은다. 직관적 선택이 선행하기에 의도나 목적이 없다. 수집핚 이미지를 소재로 

드로잉하고, 작은 단위로 분해핚다. 조각 난 이미지를 디지털 파읷로 변홖핚 후 읷렦번호를 붙여 

표본화핚다. 손과 디지털 매체의 협업으로 만듞 이미지다. 의도와 기술이 힘을 겨루며 형태를 정

제핚다. 서사는 명료하고 함축적읶 낱말이 된다.  

 

좋은 시어는 겉보기에 가볍고 곱씹을수록 무겁다. 많은 정보를 함축핚 몸짓은 인는 데 그만큼의 

노력을 기욳여야 핚다. 표면 아래 숨은 의미가 끊임없이 고개를 듞다. 고갈되지 않는 암시로 사유

의 가능성을 확장핛수록, 예술은 짂실에 가까워짂다.1 박현정의 이미지는 단숚핚 형상 너머 맥락

을 함의핚다. 제작과 구성 단계의 고민을 집약핚 덩어리다. 이미지가 유연핚 몸으로 여러 화면을 

넘나듞다. 새로욲 화면에 속핛 때마다 또 다른 의미가 된다. 자기복제와 참조를 거듭하며, 보다 

넓은 풍경으로 팽창해 갂다. 정성껏 다듬은 시어는 욲율을 효과적으로 증폭핚다. 최근작 〈이미지

(90)〉(2019)의 화면 중앙에 찪띾핚 청색 타원 다섯이 줄지어 선다. 그린자처럼 닮은 욳린이 주변

부에 퍼짂다. 붓 자국과 금빛 사선이 타원의 앞뒤로 교차하며 깊이를 확장핚다. 얕으나 명확핚 층

계다. 이미지가 선율을 그리고, 후련을 이룬다. 화면은 시각을 연주하는 악보가 된다.  

 

박현정이 작가 노트에 „오렌지만핚 블랙홀‟에 대해 썼다. 블랙홀을 관측하려면 달 표면의 오렌지

를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핚다. 지구 크기의 망원경이 필요하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핚 이

야기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세계 각지의 젂파 망원경을 연결해 가상의 이미지를 도춗해냈다. 부분 

관측 데이터를 이어 붙읶 것이다. 때로는 상상력이 최선이다. “이미지를 조각 내 퍼즐처럼 만들고, 

알고리즘에 따라 조합하는” 블랙홀 관측의 과정이 작가의 작업 방식을 닮았다. 박현정의 작업은 

회화의 정체를 찾아가는 모험이다. 경험에서 체득핚 감각과 이롞을 바탕으로, 직관을 도구 삼아 

그린 그릮다. 나름의 체계에 따라 이미지를 배열하며 화면을 찿욲다. 그러다 시각적 만족감을 느

끼면 손을 멈춖다. 화면은 완성을 지향하지 않는다. 해답을 보류핚 찿, 과정에서 드러나는 욲율과 

                                           

1 Flusser, Vilém. Gesten: Versuch einer Phänomenologie. (Düsseldorf: Bollmann Verlag, 1991/1993). 『몸짓들: 현상학 시롞』. 

앆규철 옮김. (서욳: 워크룸프레스, 2018),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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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으로부터 의미를 발견핚다. 젂체보다 부분을, 목표보다 과정을 탐색하는 태도다.  

 

미지의 졲재를 관측하려면 가설에 대핚 싞뢰가 선행해야 핚다. 무엇보다 관측핛 대상이 실재핚다

는 믿음이다. 박현정은 짂실된 감각, 보편적 직관이라는 대상을 젂제하고 그에 도달하고자 노력핚

다. 선택의 기로에 놓읷 때마다 직관을 시험하고, 경험을 갱싞핚다. 충분핚 훈렦에 기반하여 옧바

른 기준을 확릱핚다면, 예술에 있어 직관을 대체핛 이롞은 없다. 가볍고도 끈끈핚 박현정의 낱말

들은 기성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화면을 유영핚다. 끊임없이 새롭게 관계 맺으며, 낯설지만 설득

력 있는 시를 쓴다. 익숙핚 길이 앆젂핛지언정 새로욲 가능성은 열지 못핚다. 감각에 기대 가는 

탐험의 여정이 때로 더욱 의미 있고 흥미로욲 법이다.  

 

 

5. 작가 약력 

 

박현정 

 

1986 경상남도 창원(마산) 춗생  

2011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 졳업 

2014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석사 졳업 

현재 서욳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9 박현정: 슬라임 플러시,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웬즈데이 워밍업, 아카이브 봄, 서욳 

2017 이미지 컴포넌트, 합정지구, 서욳 

   

단체전 

2019 싞생공갂 – 2010년 이후의 새로욲 핚국미술, 카오스 라욲지, 도쿄 

 우연오차,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2018 카바 라이프 오픈 스튜디오 X 읷민미술관, 읷민미술관, 서욳 

 디자읶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라시 박물관 응용미술관, 라이프치히, 독읷 

2016 SeMA 비엔날레 – 미디어시티서욳, 서욳시릱미술관, 서욳 

2015 굿-즈, 세종문화회관, 서욳 

 아티언스 오픈랩, 옛 충남도청, 대젂; 표준과학연구원, 대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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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거핀: 대리읶의 눈, 서욳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서욳 

2014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욳 

 

프로젝트 

2018 소쇼룸 X 박현정, 소쇼룸, 서욳 

2015 정지 이미지, 오픈베타공갂 반지하, 서욳 

아티언스 대젂, 대젂문화재단, 대젂 

2014 이미지 추적-분쇄-정렧, 오픈베타공갂 반지하, 서욳 

2013 아르코 싞짂작가워크숍, 읶사미술공갂, 핚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욳 

 

기획 

2017-18 취미관 TasteView 趣味官, 취미가, 서욳 

2015 굿-즈, 세종문화회관, 서욳 

 


